
제 1743호    |2025년 6월 10일  화요일

3종합

최근 들어 통합앱과 인포21 실

행에 잦은 오류가 생기고 있다. 학

교 측은 오류 원인을 파악하고 개

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.

통합앱 오류는 전자출결인증

이 이뤄지는 수업 시작 시간대에 

주로 발생했다. 전자출결은 인포

21을 통해 이뤄지는데, 통합앱은 

인포21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

공한다.

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0분 기

초스페인어 수업 당시, 수강생의 

모바일 통합앱 접속이 제한돼 호

명 출석으로 대체됐다. 또 세계와

시민 수업을 듣는 이준섭(응용수

학 2025) 씨는 “수업 시간에 전자

출결 중 통합앱이 실행되지 않는 

문제가 가끔 발생했다”며 “해당 

수업 수강생 중 앱 접속이 안 된다

는 사람이 꽤 있다”고 말했다.

통합앱 관할 부서인 스마트캠퍼

스구축사업단도 이를 인지하고 있

다. 특정 시간(10시 30분)에 통합

앱 서버 부하로 인해 네트워크 불

안정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

인했다고 밝혔다. 10시 30분은 2교

시 수업 시작시간이다. 스마트캠

퍼스구축사업단 박내현 담당은 

“최근 사용자 수 증가와 앱 기능 확

장에 따라 서버 처리 능력이 한계

에 도달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

발생했다”며 “통합앱 구동이 불안

정했음을 확인했다”고 말했다.

재발 방지를 위해 스마트캠퍼

스구축사업단은 동시 서버 처리 

수를 늘리고 메모리 할당을 조정

하는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. 또 해

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황

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인포21 접속 장애 문제도 제기

됐다. 지난 2일 에브리타임에는 인

포21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복수

의 글이 게시됐다. 관련해 정보처 

최효승 주임은 “긴급 보안 장비 업

데이트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일부 

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

로 파악됐다”고 밝혔다. 이어 “서

비스 접속 오류 상황을 인지하고, 

장애 원인을 파악하여 즉각적인 

복구 작업을 진행했다”고 전했다.

더불어 최 주임은 “향후 유사 

사례 방지를 위해 작업 절차를 세

분화하고 잠재적 장애 발생 가능

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

할 것”이라 밝혔다.

통합앱·인포21 
연이은 접속 장애
도은오 기자 eunohdo@khu.ac.kr 

 【국제】지난 7일, 중앙도서관에

서의 드라마 촬영으로 열람실을 이

용하는 학생들이 소음 문제로 불편

을 겪었다.

드라마 촬영은 7일 오후 5시부터 

새벽 4시까지 11시간 가량 중앙도

서관 정문과 사색의광장에서 진행

됐다. 촬영진은 촬영 시간 내내 해

당 장소에 머물렀다.

당시 촬영으로 중앙도서관 정문

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구역은 레

드카펫이 깔려 있었고, 백여 명이 

넘은 인원이 촬영에 참여했다. 이곳

에서 드라마 속 등장하는 인물들이 

시상식에 참여해 레드카펫 위를 걷

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.

많은 인파와 소음으로 기말고사 

준비를 위해 열람실을 이용하던 학

생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. 박수진

(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5) 씨는 

“다음 주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, 

드라마 촬영 소음 때문에, 공부에 

지장이 있었다”고 말했다. 김원재

(건축공학 2025) 씨도 “소음으로 인

해 도서관에서 벗어나 자리를 옮겨 

공부했다”고 말했다.

학생을 향한 일부 방송 촬영 스태

프의 태도도 지적됐다. 도서관 근처

에 접근하려는 학생에게 고함을 치

며 출입을 통제했다. 촬영이 시작되

면 학생들의 통행을 멈춰 세우고 기

약 없이 기다리게 하기도 했다. 김 

씨는 “드라마 촬영 제작진들의 출

입 통제가 도서관 통행에 불편을 유

발한다는 점과 통행 안내가 불친절

하다는 점이 문제”라고 말했다. 학

교 측의 촬영 사전 공지도 없었다.

이날 저녁 9시경 도서관 내부 소

음을 직접 측정해 본 결과 1열람실

에서 최대 71데시벨, 2열람실에서 

최대 68데시벨, 로비에서 최대 78데

시벨이 측정됐다. 진공청소기와 도

로 소음이 70데시벨에 해당한다.

당시 도서관 건물에서는 약 500

여 명의 학생이 공부 중이었다. 박 

씨는 “당시 2열람실 내부까지도 촬

영 소음이 들렸다”고 말했다. 김동

규(컴퓨터공학 2025) 씨도 “이어폰

을 끼지 않으면 소음으로 집중이 불

가능한 상황이었다”며 “1열람실 내

부까지도 고스란히 소음이 전해졌

다”고 말했다.

장소 대여를 담당하는 시설운영

팀은 “원래 시험 기간에 도서관 장

소 대여를 진행하지 않는다”면서도 

“이정재 배우의 스케줄 문제로 인

해 예상 날짜보다 일주일 앞당겨 촬

영을 강행하게 됐다”고 설명했다. 

사전 공지와 관련해선 “보안상 촬

영 스케줄에 대해 공개하지 못했

다”고 설명했다.

또한 이날 학생에게 가해진 일부 

스텝의 태도에 대해서 시설운영팀은 

“제작사 측과 협의하여 다음부턴 이

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 

이어 “드라마 제작사와 협의해서 학

생의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

을 할 예정”이라고 덧붙였다.

시험기간 도서관 앞 드라마 촬영

70db 넘는 소음에 불편 호소

지난 7일, 국제캠 중앙도서관 앞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.  (사진=김예찬 기자)

최근 통합앱과 인포21의 잦은 오류로 인

해 전자출결에 혼선을 빚은 사례가 속출

했다.  (사진=인포21 캡처본)

김예찬 기자  yechan@khu.ac.kr


